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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고에서는 무로마치(室町：1333～1603)시 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화 상에 한 

체 인 고찰을 한  단계로서 당시 고사  『운포이로하슈』(運步色葉集：154

7～1548)에 보이는 1단화 상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단활용의 1

단화 상이란 상하2단활용동사  하2단형활용조동사가 각각 상1단활용  하1단활용으

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상이 일본어사상(日本語史上), 특히 문법사상(文法史上)의 커다란 변화

로서 인식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로마치시 에 완료된 幽행(行)변격활용동사의 4단화

상  에도(江戶)후기에 완료된 ナ행변격활용동사의 4단화 상과 함께 동사 활용형식

의 단순화, 다시 말해 고 어 9종(4단․상1단․상2단․하1단․하2단․ナ행변격․幽행

변격․カ행변격․サ행변격)에서 근 어 5종(4단<5단>․상1단․하1단․カ행변격․サ행

변격)으로 활용 종류가 감소해 가는 일련의 단순화 과정에 결정 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 고려 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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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일 것이다.

1단화 상은 활용방식 즉 ①활용어미의 모음이 교체되는 강변화(强變化：4단․幽행변

격), ②어간에 ルレ어미가 첨가되는 약변화(弱變化：상1단․하1단), ③활용어미의 모음 

교체와 어간에 ルレ어미 첨가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 혼합변화(混合變化：상2단․하2

단․ナ행변격․カ행변격․サ행변격)의 세 가지 에서 보면 혼합변화에서 약변화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변화는 이미 나라(奈良：710～794)․헤이안(平安：79

4～1086)시 부터 1음 동사(연용형에 있어서 음 수를 의미한다. 이하, 동)를 심으로 

보이기 시작하여,
1) 헤이안말(1086～1192)․가마쿠라(鎌倉：1192～1333)시 의 증기

(漸增期)2)와 무로마치시 의 증가기(增加期), 에도 의 과도기  기의 병용기를 거쳐 

후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1단화의 체 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무로마치시

일 것이다. 왜냐하면 헤이안말․가마쿠라시 에 비해 용례의 증가와 더불어 당시 거의 완

료된 종지․연체형의 합일화(合一化) 상에 의해 나름 로 체계 인 변화를 보이고 있

고, 그 결과 제한 인 가운데 당시 자료에 따라서는 공시 (共時的)인 고찰이 비로소 가

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로마치시 말의 기리시탄사 인『닛포지쇼』(日葡辭
書：1603)의 표제어로 등장하는 어(語)가 부분 2단활용어로 1단화어는 불과 5어 5 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까지는 여 히 2단활용이 표 인 어법

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이『운포이로하슈』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고본 세쓰요슈』(古本節用集)를 비롯한 당시 제 고사 과 기리시탄사 에 비해 1단화

가 비교  많이 보이고 있어, 이를 통한 당시 1단화의 실태  진행 정도, 그리고 체

인 경향 악시, 자료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래 사 의 성격 즉 통

․규범 인 성격임을 고려할 경우 당시 1단화의 고찰시, 보다 객 인 추론이 가능함

과 동시에 상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의 지속(遲速) 차이의 검토시, 요한 단서를 제공해 

다는  한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의 하나이다.

지 까지의 선행 연구를 보면 모리 쇼이치(森昇一)
3)
․네가미 쓰요시(根上剛士)

4)
․사

코노 후미노리(迫野虔德)5) 등을 심으로 구체 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단화

상에 한정해 보면 부분 으로 용례의 락이 인정되는 가운데 부분 용례의 언  내

지는 약간의 기술 정도에 그쳐, 1단화의 체 인 경향에 한 구체 인 검토는 아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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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듯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운포이로하슈』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

화 상에 해  용례(全用例)를 심으로 그 실태와 1단화의 진행 정도, 그리고 체

인 경향을 당시 제 고사   기리시탄사 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시, 본(底本)으로서는『세이카도문고본 운포이로하슈』(靜嘉堂文庫本運步色葉
集 :무로마치말 서사, 이하 운포이로하슈라고 약칭한다)6)를 사용하고, 비교 자료로서 당

시의 고사 인『다키다에이지장본 돈요슈』(瀧田英二藏本頓要集 :무로마치 , 이하 돈

요슈라고 약칭한다)『구나이 쇼료베장본 사쓰조슈』(宮內廳書陵部藏本撮壤集 : 1454, 

이하 사쓰조슈라고 약칭한다)『마에다손 이카쿠장본 온코치신쇼』(前田尊經閣藏本溫
故知新書 :무로마치 기, 이하 온코치신쇼라고 약칭한다) 등

7)
과『분메이본 세쓰요슈』

(文明本節用集 : 1474～1490)8), 그리고『고본 세쓰요슈』즉『이쿄슈』(伊京集 : 무로마

치)『메이오5년본 세쓰요슈』(明應5年本節用集：1496)『만주야본 세쓰요슈』(饅頭屋本
節用集：무로마치말)『구로모토본 세쓰요슈』(黑本本節用集 :무로마치말)『에키린본 세

쓰요슈』(易林本節用集 : 1597)
9)
『덴쇼18년본 세쓰요슈』(天正18年本節用集 : 1590)

10)
 등

과 기리시탄사 인『야소카이  라쿠요슈』(耶蘇會板落葉集 : 1598, 이하 라쿠요슈라고 

약칭한다)
11)
 『호야쿠 닛포지쇼』(邦譯日葡辭書, 이하 닛포지쇼라고 약칭한다)

12)
를 이

용하 다. 이 에서『분메이본 세쓰요슈』의 경우 야마우치 요이치로(山內洋一郞)의 논

고13)에 의한 인용자료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1단화의 체 인 경향을 후술하는 본서와의 

비교․검토를 해 요약하면 체로 다음과 같다.

① 당시 고사 인 을 감안하면 비교  1단화율이 높고, 특히 1단화 가 압도 으로 

다수 보인다.

②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이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보다 높다.

③ 음 수가 은 쪽이 1단화율이 높다.

④ 幸행(ア․ハ․ワ행 포함)동사의 1단화율이 가장 높고, バ․マ․幽행동사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⑤ 조동사의 1단화 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분메이본 세쓰요슈』의 경우, 술한 제 고사   기리시탄사 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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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성립연 , 편자, 편집방법, 언어와 편자와의 계 등 자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

확실하고 여러 가지 의문 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다.
14) 다시 말해 1단화의 고찰시 자료

 가치가 그 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면 본서를 통한 1단화의 고찰 

결과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

Ⅱ. 2단활용의 1단화 실태

무로마치시  이  즉 헤이안말․가마쿠라시 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화 는 총 10

어 14 인데, 이 에서 고사 에 등장하는 1단화 는 다음의 상1단화동사  2어 2 , 하

1단화동사 1어 2 로서 총 3어 4 에 불과한 상황이다.15) 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1단화동사 >

◦媚 コヒル (마에다본 이로하지루이쇼<前田本色葉字類抄：1180>, 하5オ3)

◦耄 ヲ常ル (류코쿠다이가쿠장본 지쿄슈<龍谷大學藏本字鏡集：1245>, 하16-3)

<하1단화동사 >

◦經 ヘル (마에다본 이로하지루이쇼, 상52オ3)

◦麗 ヘル <經フ 의 1단화> (간치인본 루이주묘기쇼<觀智院本類聚名義抄：1251>, 

법하111-8)

이와 같은 에서 보면 본서에 있어서 1단화의 상황은 주목된다. 술한 바와 같이 1단화

의 증가기에 해당되는 무로마치시 의 고사 이라는 에서 시간 인 추이(推移)에 따른 1

단화 의 증가가 상되고, 그 결과 헤이안말․가마쿠라시 의 고사 을 통해 좀처럼 볼 

수 없던 1단화의 체 인 경향 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  본서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화의 실태를 살펴보면 당시의 1단화의 체 인 경

향의 반 으로 볼 수 있는 2단활용동사의 용 ( 用例)가 다수를 차지하고 한 집

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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荒アルル(3012)   茹常ズル(176)    受ウクル(2086)   打寄幼スル(2043)  虛ウツクル(2083)      産ウマルル(2087) 
後ヲクルル(1047)   溺ヲボルル(1047)   欠カクル(1324)   撫カナツル(1325)    桔カルル(1325)      消キユル(3338) 
崩クヅルル(2261)   避サクル(3198)   棄スツル(4422)   育ソダツル(1715)    束タバユル(1603)      解トクル(717)

그러나 한편으로는 1․2단 양 활용동사  즉,

  和アユル(3023)齏アヱル(2947)  堙ウメル(2088)堙ウ年ル(506)  換カウル(1321)替カヘル(1334)  醒サ年ル(3195)
  絺サメル(3192) -徵セ年ル(4363)攻セメル(4362)  濟タスク(1604)扶タスケル(1595) 長経ナガ幽ウ

(1862)存ナガ幽ヘル(1885)

등과 같은 용례와 함께 1단활용동사의 용 도 보이는데, 를 들면 다음과 같다.

 周章アハテル
(2934)   飢ウヱル(2086)     懸カゲル(1322)     穎カビル(1316)     稱カマヘル(1322)     搦カ幽メル(1335)  

 朽クチル(2258)     暮クレル(2257)     越コヘル(2795)     拵コシ幽ヱル(2791)     礎サヘル(3201)     澁サビル(3193)  
 絶タエル(1592)     捕ト幽ヱル(711)      緖ハヘル(394)      經ヘル(585)

이 외에도 본서에는 4단활용동사의 상1단화 (借カリル<1337>)와 상2단활용동사의 하1단

화 (悔クヱル<2261>)가 각각 1 씩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순수한 2단활용의 1단화 상만을 

고찰하는 만큼 이는 조사 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본서에 나타나는 2단활용의 1단화의 구체 인 실태 악을 해 1단화동사의 구체어

를 <표1>로, 이를 통해 체 인 경향 악을 한 1단화율을 동사와 조동사로 분류하

여 <표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운포이로하슈』에 있어서 1단화동사
16)

상1단화동사 하1단화동사

<종지․연체형> 계 <종지․연체형> 계

アハテル[周章․遽然](2934)(2935) 2

アヱル[齏](2947) 1

常ロエル[色更](62) 1

ウヱル[飢․俄](2086) 2

ウメル[堙․塡](2088) 2

カヘル[替](1334) 1

カケル[懸․掛․蘻](1322) 3

カサ幡ル[重](1322) 1

カビル[穎․稃](1316)(1317) 2 カスメル[掠](13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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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단화동사 하1단화동사

<종지․연체형> 계 <종지․연체형> 계

カマヘル[稱․愜](1322) 2

カ幽メル[搦․勒․絡](1335) 3

クチル[朽․腐](2258) 2 クレル[暮․晩](2257) 2

コヘル[肥](2791) 1

コヘル[越․超․踰](2795)(2796) 3

コシ幽ヱル[拵․誘](2791)(2792) 2

コビル[媚](2794) 1 コメル[和](2759) 1

サビル[澁․衣․精․鈍](3193) 4 サヘル[礎․碍․障](3201) 3

サメル[絺](3192) 1

スヱル[餿](4425) 1

セメル[攻․靑](4362) 2

ソソケル[蔽](1717) 1

ソメル[染](1713) 1

タエル[絶․斷](1592) 2

タスケル[扶․助․輔․翼․臣](1595) 5

ツメル[詰․攻․定](1776) 3

ト幽ヱル[浦․幽․圄](711) 3

ナガ幽ヘル[存](1885) 1

ハヂル[恥․慙․愧․羞․辱](383) 5 ハヘル[緖․延](394) 2

ハ幡ル[刎](382) 1

ヒ常テル[秀](4176) 1

ヘル[經․歷](585) 2

ヘル[綜](586) 1

マケル[枉](2398) 1

합          계
5어

합          계
33어

14 59

* 조동사의 1단화 는 보이지 않는다.

<표2> 『운포이로하슈』에 있어서 1단화율
17)

활
  용
    형자  료

활  용 동사
동사합계 조동사합계 총계

상2 하2
2단 1단 % 2단 1단 % 2단 1단 % 2단 1단 % 2단 1단 %

분메이본

세쓰요슈

(1474～

1490)

지․체
87

<15>

118

<17>

57.6

<53.1>

1928

<218>

401

<83>

17.2

<27.6>

2015

<233>

519

<100>

20.5

<30.0>
17 0 2032 519 20.3

이

계
87

<15>

118

<17>

56

<53.1>

1928

<218>

401

<83>

17.2

<27.6>

2015

<233>

519

<100>

20.5

<30.3>
17 0 2032 519 20.3

운포이로

하슈

(1547～

1548)

지․체
20

<13>

14

<5>

41.2

<27.8>

338

<175>

59

<33>

14.9

<15.9>

358

<188>

73

<38>

16.9

<16.8>
5 0 363 73 16.7

이

계
20

<13>

14

<5>

41.2

<27.8>

338

<175>

59

<33>

14.9

<15.9>

358

<188>

73

<38>

16.9

<16.8>
5 0 363 73 16.7

*지․체는 종지형과 연체형, 이는 이연형을 의미한다.                          < >는 별개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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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단화의 체 인 경향

술한 <표1>의 1단화의 구체어와 <표2>의 1단화율을 통해 본서에 보이는 1단화의 

체 인 경향으로서는 체로 다음과 같은 이 인정된다.

① 당시 고사 과 기리시탄사 에 비해 1단화율이 높고, 특히 1단화 가 다수 보인다.

② 동사의 1단화는 조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

③ 幸행동사의 1단화 가 비교  많이 보인다.

④ 동사의 경우, 음 수의 다소(多少)에 따른 1단화의 지속 차이가 인정되고, 특히 1음

동사의 1단화는 2음 동사 이상의 1단화보다 진일보한 양상을 보인다.

⑤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

먼  경향①을 살펴보기 해서는 당시 자료와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해 

당시 제 고사 과 기리시탄사 에 등장하는 1단화 를 <표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고사 과 기리시탄사 에 있어서 1단화동사

                  어

       자  료  
1 단 화 동 사 

고

사

『돈요슈』(무로마치 ) ①綜 ヘル (264) ②關 ソバメル (484)

『이쿄슈』(무로마치)
③馺 ハ幡ル (102) ④布 ハメル (704)  

⑤茹 ユデル (1032)

『사쓰조슈』(1454) ⑥綣 ヘル (1738)

『온코치신쇼』(무로마치 기)

⑦叉 アザヘル (118) ⑧衰 オトロヘル (2592)   

 ⑨弱 カ幽メル (506) ⑩瘢 キズツケル (626)

⑪泗州 スエル (1181) ⑫餿 スエル (1181)

⑬戶 ヘル (2026) ⑭利 ナメル (1642)

⑮罵 ナメル (1642) ⑯臥 フセル(1983)

『메이오5년본 세쓰요슈』(1496) ⑰强 シ常ル (2106, 상1)

『덴쇼18년본 세쓰요슈』(1590) ⑱强 シ常ル (1615, 상1) 

『만주야본 세쓰요슈』(무로마치말) ⑲經 ヘル (262)

『구로모토본 세쓰요슈』

 (무로마치말)

⑳攻 セメル (2027) 經 ヘル(305)   

歷 ヘル (305) 召上 メシアゲル(1696)

『에키린본 세쓰요슈』(1597)
强 シヒル (2194, 상1) 禿 チビル(551, 상1) 

經 ヘル (391) 歷 ヘル(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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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료
1 단 화 동 사 

기

리

시

탄

사

『라쿠요슈』

(1598)

得える (121)     得える (167)     得える (188)    

得える (203)     得える (441)     得える (452)    

得える (476)     得える (547)     得える (628)   

得える (635)     得える (668)     得える (764)  

得える (831)     得える (854)     得える (864)   

得える (935)     得える (986)     得える (1053)   

得える (1086)    得える (1102)    得える (2061)

得ゑる (1682)    經へる (214)     經へる (612)

『닛포지쇼』

(1603)

abiru (浴びる․7r, 상1)        Xijru (强ひる․764r, 상1) 

chibiru (禿びる․118r, 상1)    feru (經る․219l)   

feru (綜る․219l)

*상1은 상1단화동사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하1단화동사를 의미한다.

*조동사의 1단화 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 <표3>의 제 고사   기리시탄사 (고사 과 기리시탄사 의 경우, 1단화율이 

매우 낮아 모두 한 자리수의 1단화율에 머문다)과의 비교를 통해 <표2>의 본서에 보이

는 연어수(이하, 특별한 언 이 없는 경우는 연어수를 의미한다)에 있어서 1단화율

(16.7%)은 주목되고, 특히 1단화 의 증가  다양성이라는 에서 보면 더욱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하겠다. 각 자료의 성격 즉 구어성(口語性)의 반
18)

과 성립시기(단, 당시 사

의 경우 술한 제 자료의 1단화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간 인 추이에 따른 격한 

1단화 의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제 자료간의 분량 차이에 따른 1단화 의 출  

빈도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을 고려한다 해도 본서의 우 는 여 히 인정되고 특

징 인 경향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료 인 측면에서 보면 이 이 본서가 주목받는 

주된 이유 의 하나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단일 자료로서는 <표3>의 고사 과 기리시

탄사 에 비해 1단화 (38어 73 )의 우 가 인정되고, 특히 이를 통해 당시 1단화의 

체 인 경향 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한 본래의 사 의 통 ․규범 인 성격을 

감안하면 보다 객 인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에서 보면 경향①은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분메이본 세쓰요슈』에 

보이는 1단화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립시기가 앞선『분메이

본 세쓰요슈』가 본서보다 1단화 (100어 519 )의 경우는 압도 인 우 를, 1단화율

(20.3%)의 경우는 동등 내지는 약간의 우 를 보인다는 이다. 자의 경우는 양 자료간

의 분량 차이에 기인한다고 해도, 후자의 경우는 1단화의 사  고찰시 자칫 모순 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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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분메이본 세쓰요슈』의 자료성을 고

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술한 바와 같이『분메이본 세쓰요슈』의 경

우, 자료성이라는 에서 보면 불확실하고 여러가지 의문 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

문이다.

경향②는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한 경향으로서 나타나, 지 까지 알려진 일본어사 (日本語史的)인 사실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동사의 1단화율은 73  358(16.9%)로서 1단화 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없는 

조동사의 1단화율 즉 0  5(0%)인 상황과 좋은 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에서 보면 경향②는 0  17(0%)의 상황인『분메이본 세쓰요슈』는 물론 

조동사의 1단화 가 보이지 않는 <표3>의 고사   기리시탄사 과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동사의 1단화 는 헤이안말․가마쿠라시 까지는 무

한 상황이고19), 무로마치시  한 그 용례는 매우 드문데, 특히 고사 의 경우 거의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도고쿠어(東國語)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 된『겐

키2년본 운포이로하슈』(元龜2年本運步色葉集)
20)

에 보이는「シメル」가 에 띄는 정도

이다.

渾沌コントン
 マロカレシメル 日本 

  (겐키2년본 운포이로하슈<1571년 서사>, 교토(京都) 학 문학부 국어국문학 연구실편, 

ニ52ウ9)

이처럼 조동사의 1단화가 동사의 1단화보다 늦은 주된 원인은 수동(受動) 는 사역

(使役)으로서 의식 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동사와 결합한 형태 체가 하나의 언어단 , 

즉 다음 (多音節)로 인식된 결과에 기인한다21)고 생각된다. 다음 동사의 1단화가 소음

( 音節)동사의 1단화보다 늦다는 사실은 이미 리 알려져 있다. 이는 후술하는 본서

의 경향④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향③은 幸행동사의 경우 타행(他行)동사보다 1단화의 경향이 강하다
22)

는 일본어사

인 사실과 체로 일치한다. 이는 <표1>의 실태 즉 1단화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

를 제외한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 를 심으로 보면 체 인 경향으로서 인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에서 보면 경향③은『분메이본 세쓰요슈』는 물론 <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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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온코치신쇼』『메이오5년본 세쓰요슈』『덴쇼18년본 세쓰요슈』『에키린본 세

쓰요슈』등과 기리시탄사 인『닛포지쇼』와도 체로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서의 경우 幸행동사의 1단화와는 달리, 활용행(活用行) 에서 1단화가 가장 

늦다고 일컬어지는 幽행동사의 1단화23) 는「クレル」(2) 외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아, 

활용행에 따른 1단화의 지속 차이가 체 인 경향으로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분메이본 세쓰요슈』와 체로 일치하는 가운데, 용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고사   

기리시탄사 에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경향④ 한 나라․헤이안시 와 헤이안말․가마쿠라시 , 더 나아가 에도 ․ 기  

기 이후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이른바 소음 동사의 1단화는 다음 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24)
는 일본어사 인 사실과 일치한다 하겠다. 실제로 본서에 있어서 소음 동사 특

히 1음 동사의 경우 <표1> (「ヘル」<經>「ヘル」<歷>「ヘル」<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1음 동사의 경우 를 들면,

寢 ヌル(922)           寐 ヌル(922)

등과 같이 2단활용동사 도 2  보이기는 하지만, 체 으로 보면 1음 동사의 1단화

율은 3  2(60.0%)로서 2음 동사 이상의 70  356(16.4%)보다 한 우 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단지 본서뿐만 아니라 <표3>에 보이는 고사 (『돈요슈』『사쓰조

슈』『만주야본 세쓰요슈』『구로모토본 세쓰요슈』『에키린본 세쓰요슈』등)  기리시탄

사 (『라쿠요슈』『닛포지쇼』등)의 상황, 즉 1음 동사의 1단화 가 단독 내지는 집

으로 보이는 상황과 일치하고, 1음 동사의 1단화율이 72 25(74.2%)로서 2음 동

사 이상의 447  1990(18.3%)보다 한 우 를 보이는『분메이본 세쓰요슈』의 상황

과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경향은 당시의 기리시탄자료인『아마쿠사  헤이

모노가타리』(天草版平家物語：1592) 『아마쿠사 이소호모노가타리』(天草版伊曾
保物語：1593)의 상황, 즉 1음 동사「ヘル」<經>25)를 제외하고는 모두 2단활용 로 

등장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만큼 당시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참고로『분메이본 세쓰요슈』에 보이는 1음 동사의 1단화 를 몇  들어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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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得 ヱル (분메이본 세쓰요슈, 175)  經 ヘル (동, 1237)  歷 ヘル (동, 3816)

경향⑤는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이 연어수(41.2%) 별개어수(27.8%)에 있어서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율인 연어수(14.9%)  별개어수(15.9%)보다 높게 나타나는 만큼 

특징 인 경향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이처럼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가 하2단활용동사

의 1단화보다 빠른 이유는 상1단활용동사의 경우 이미 나라시 부터 하나의 형태로서 확

립되어 있었던 데 비해, 하1단활용동사의 경우는 이보다 늦은 헤이안시 에 들어서 겨우 

「蹴る」만이 하나의 형태로서 등장한 것과 깊은 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6)

특히 경향⑤는 당시 제 자료를 통해서도 상1단화동사 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거나 용

례 자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자칫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는 상2단활용동사의 1단

화보다 빠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에서 본서의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

다. 무로마치시  한 일본어사 인 사실 즉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는 추론이 본서를 통해 더욱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 (33어 59 )가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 (5어 14

)보다 많이 보인다는 이다. 그러나 본래 상2단활용동사의 수보다 하2단활용동사의 수가 

압도 으로 많다는 을 고려하면 본서의 이와 같은 상황은 여 히 유효하다고 본다.

실제로 에도 기의 유력한 도고쿠어자료인『미카와모노가타리』(三河物語：1622～16

26)와『조효모노가타리』(雜兵物語：1657～1683)의 경우 하2단활용동사는 상2단활용동

사에 비해, 연어수와 별개어수에 있어서 자는 6  1  12 1
27), 후자는 10  1  

9  1
28)

로 모두 한 우 를 보인다. 특히『조효모노가타리』의 경우 모두 하1단화동

사 로서 상1단화동사는 1 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를 들면 다음과 같다. 

いへる<1> うちわすれる<2> うつきれる<1> うろたへる<1> 州くれる<1>

敎へる<1> かたける<1> かけれ<1> さける<1> しかねる<1> 

しつめる<1> つけれ<1> つんぬける<2> でる<1> ひつかけれ<1> 

ひつつける<1> ひつつけれ<1> ふんまける<1> やせる<1> 

(나이카쿠(內閣)문고장본 조효모노가타리)   

한 헤이안시 의『고후쿠지장본 다이지온지산조호시덴』(興福寺藏本大慈恩寺三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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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師傳：헤이안시 말)과『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999～1014)에 있어서도 동사의 

어휘  하2단활용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8어(24.0%)  1570어(29.4%)로 상2단활용

동사의 28어(3.7%)  138어(2.6%)를 압도하는 상황이고29)
, 더 나아가 나라․헤이안시

와 헤이안말․가마쿠라시 , 에도 ․ 기의 상황, 게다가 오늘날도 규슈(九州)방언에서

는 2단활용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에서도 특히 상2단활용동사는 1단화의 형태로 사용

되는 지역이 많다는 30)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에서 보면 <표3>의 고사  『메이오5년본 세쓰요슈』 『덴쇼18년본 

세쓰요슈』에 보이는「シ常ル」<强>,『에키린본 세쓰요슈』에 보이는「シ常ル」<强>

「チビル」<禿>, 기리시탄사 인『닛포지쇼』에 보이는「浴びる」「强ひる」「禿びる」

등의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 는 주목된다. 단독 내지는 집 으로 등장하고 있어, 체

으로 보면 본서와 경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 경향⑤는 상2단활

용동사의 1단화율이 연어수(57.6%)  별개어수(53.1%)에 있어서 하2단활용동사의 1단

화율인 연어수(17.2%)  별개어수(27.6%)보다 우 를 보이는『분메이본 세쓰요슈』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하겠다. 참고로『분메이본 세쓰요슈』에 보이는 상2단활용동사의 1단

화 를 몇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生 常キル (분메이본 세쓰요슈, 727) 落 ヲチル (동, 1031)

腐 クチル (동, 3403) 戀 コ常ル (동, 10536)

誣 シ常ル (동, 10253) 過 スギル (동, 671)

閉 トヂル (동, 1183) 佗 ワビル (동, 3205)

이상, 본서에 보이는 1단화의 체 인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특히『분메이본 세쓰요

슈』와 비교시, 경향①②③④⑤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 고사   기리시탄사  한 자료에 따라 정도 차이가 인정되는 가운데 체 으로 

보면 경향①을 제외한 경향②③④⑤의 경우는 본서와 체로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서는 어도 1단화의 고찰시, 용례의 다수 출 으로 인해 단일 자료로서 공시

인 고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무로마치시 에 있어서 1단화의 체 인 경향 악을 

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자료라는 에서 술한 고사   기리시탄사 에 비해 자료

 가치가 상 으로 높다고 생각된다.『분메이본 세쓰요슈』의 자료성에 여러 가지 의



『운포이로하슈』(運歩色葉集)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화 상에 한 일고찰  145

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욱 그러하다.

Ⅳ. 결론

지 까지『운포이로하슈』에 보이는 2단활용의 1단화 상에 해  용례를 심으로 

그 실태와 1단화의 진행 정도, 그리고 체 인 경향을 무로마치시 의 제 고사 인『분

메이본 세쓰요슈』를 비롯한『돈요슈』『이쿄슈』『사쓰조슈』『온코치신쇼』『메이오5년

본 세쓰요슈』『덴쇼18년본 세쓰요슈』『만주야본 세쓰요슈』『구로모토본 세쓰요슈』『에

키린본 세쓰요슈』등과 기리시탄사 인『라쿠요슈』『닛포지쇼』등과의 비교․검토를 통

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1단화의 체 인 경향으로서 인정되는 몇 가지 특징 인 사실을 지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체로 다음과 같다.

① 당시 고사 과 기리시탄사 에 비해 1단화율(16.7%)이 높고, 1단화 가 다수(38어 

73 ) 보인다.

② 동사의 1단화(16.9%)는 조동사의 1단화(0%)보다 빠르다.

③ 幸행동사의 1단화 가 비교  많이 보인다.

④ 동사의 경우, 음 수의 다소에 따른 1단화의 지속 차이가 보이고, 특히 1음 동사의 

1단화(60.0%)는 2음 동사 이상의 1단화(16.4%)보다 진일보한 양상을 보인다.

⑤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41.2%)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14.9%)보다 빠르다.

이처럼 본서를 통해 나타나는 1단화의 체 인 경향  ②③④⑤는 일본어사 인 사

실과 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경향①과 ⑤이다. 

경향①은 자료성에 문제가 있는『분메이본 세쓰요슈』를 제외한 당시 제 고사   기리

시탄사 에 비해 한 우 를 보여 단일 자료로서 공시 인 고찰이 가능하고, 그 결과 

무로마치시 에 있어서 1단화의 체 인 경향 악시 유용하다는 에서, 경향⑤는 상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의 지속 차이의 검토시, 문제가 되는 당시 한 상2단활용동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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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는 일본어사 인 사실을 입증하는데 요한 단

서를 제공해 다는  때문이다. 

후는 본고의 결과를 토 로 당시의 도고쿠어자료  앙어(中央語)계 쇼모노(抄物) 

등과의 비교를 통해, 무로마치시 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화 상에 한 체 인 고찰

에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注】

 1) 1음 동사의 1단화 로서 나라시 에는 「平ル」<廻>, 헤이안시 에는 「庄ル」<居> 「ヒル」

<干> 「ヒル」<嚔> 「ヒル」<簸> 등이 보인다.

 2) 金鎔均「平安末․鎌倉時代에 있어서 二段活用의 一段活用化現象 一段活用化例의 再檢討

와 全體的인 傾向을 中心으로」(『日本語文學』 第10輯, 韓國日本語文學 . 2001)에 의하면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 로서 6어 7 (「コヒル」<前田本色葉字類抄>「スギル」<中山法華經寺
藏本三敎指歸注>「學マナビル」「學ビル」「尊ビル」<觀智院本世俗諺文>「悔ク常ル」<高山寺藏論語>「耄 
ヲ常ル」<字鏡集> 등),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 로서 4어 7 (「絲 ヘル」<和歌初學抄>「經 ヘ
ル」<前田本色葉字類抄>「麗 ヘル」<觀智院本類聚名義抄>「サカヘル」<中山法華經寺藏
本三敎指歸注>「あたへる」<假名文書：3 > 등)가 지 된다.

 3) 森昇一「靜嘉堂文庫本運步色葉集の語法」(『文學․語學』 27號, 1963)

 4) 根上剛士『中世古辭書4種硏究竝びに總合索引․影印篇』(解說, 風間書房, 1971), pp.36～37.

 5) 迫野虔德「東國文獻と言語指標『天正狂言本』に州ける「借りる」をめぐって」(『北九
州大學文學部紀要』7號, 1971)

 6) 中田祝夫․根上剛士『中世古辭書4種硏究竝びに總合索引․影印篇』(風間書房, 1971)

 7) 中田祝夫․根上剛士, 게서(6)

 8) 中田祝夫『改訂新版文明本節用集硏究並びに索引․影印篇』(勉誠社, 1979)

 9) 中田祝夫『改訂新版古本節用集6種硏究並びに總合索引․影印篇』(勉誠社, 1979)

10) 山田忠雄『天正18年本節用集』(東洋文庫, 1971)

11) 小島幸枝『耶蘇會板落葉集總索引』(笠間書院, 1978)

12) 土井忠生譯『邦譯日葡辭書』(岩波書店, 1980)

13) 山內洋一郞「廣本節用集に見える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について」(『國語史への道․上』,

土井先生頌壽記念刊行會, 三省堂, 1981), pp.281～310.

14) 山內洋一郞, 게서(13), p282.

15) 金鎔均, 게서(2)

16) 1단화 의 조사시, 를 들면「絶タエル  斷同」의「斷同」과 같이「同」의 부호가 붙어있는 용례는「絶タエル」와 

마찬가지로 1단화 로서 취 하 다.

17)『분메이본 세쓰요슈』의 1단화율은『운포이로하슈』와의 비교를 해 게서(13)을 참고로 하여,  

 구(句) 속에 포함된 1단화 를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이다(이하, 동).

18) 春日政治「國語史上の一畵期 文祿伊曾保を中心とした語法」(『春日政治著作集3』, 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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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社, 1983, p.275)에 의하면『세쓰요슈』의 경우, 문어성(文語性)이 지 된다.

19) 金鎔均, 게서(2)

20) 迫野虔德「『京大圖書館藏元龜2年本運步色葉集』について」(『國語國文』42卷 7號, 1973)

21) 峰谷淸人「狂言古本に見られる一段活用化の現象」(『國語學』74集, 1968)

22) 柳田征司「活用から見た抄物の語彙」(『愛媛大學敎育學部紀要』第5卷 1号, 1973)

23) 坂梨隆三「近松世話物に州ける二段活用と一段活用」(『國語と國文學』10月号, 1970)

24) 金鎔均, 게서(2)

   金鎔均「근세 기 가미가타어(上方語)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활용화 상에 한 일고찰 기 

가미가타어와 비교를 심으로」(『日本文化硏究』第6輯, 韓國日本學協 , 2002)

25) 양 자료에 보이는 1음 동사의 1단화의 구체 인 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名所名所をござらうぜられて日數へれば、駿河の國浮島にかからせらるるに
    (『ハビ幸ン抄キリシタン版平家物語』, 吉川弘文館, 1966, p.302)

   ◦日數を經ヘるほどに、次第に四肢六根は弱り果て、進退ここに窮つた
    (『文祿2年耶蘇會版伊曾保物語』, 京都大學文學部國文學硏究室編, 1963, p.39)

26) 山口佳紀「活用の變遷」(『別冊國文學』 38号, 1990)

27) 金鎔均「『三河物語』に州ける二段活用の一段化現象」(『中央大學文學硏究科大學院硏究
年報』第25号, 1996)

28) 金鎔均「『雜兵物語』에 있어서 二段活用의 一段活用化現象 東國語資料  上方語資料와 

比較를 中心으로」(『日本語學硏究』第1輯, 韓國日本語學 , 1999)

29) 築島裕『平安時代の漢文訓讀語につきての硏究』(東京大學出版會, 1963), pp.541～542.

30) 奧村三雄「所謂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方言的事實から史的考察へ」(『近代語硏究』 

第2輯, 近代語學會編, 1968),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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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檢討와 全體的인 傾向을 中心으로」(『日本語文學』 第10輯, 韓國日本語文

學 . 2001)

金鎔均「근세 기 가미가타어(上方語)에 있어서 2단활용의 1단활용화 상에 한 일고

찰  기 가미가타어와 비교를 심으로」(『日本文化硏究』 第6輯, 韓國日

本學協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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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步色葉集』に見られる二段活用の一段化現象
についての一考察

諸古辭書及びキリシタン辭書との比較を中心に

金 鎔 均

本稿では室町時代の古辭書のうち、就中一段化例が割と多く現れると同時に本來
に州ける辭書の性格、つまり傳統的․規範的であることを考慮する場合、より客觀
的推論が可能であるという立場から『運步色葉集』に見られる二段活用の一段化現象
について考察して見た。考察方法は本書に州ける全用例を中心にしてその實態と一
段化の進行程度、更に全體的傾向を『文明本節用集』をはじめとする、當時の諸古
辭書(『瀧田英二藏本頓要集』『伊京集』『宮內廳書陵部藏本撮壤集』『前田尊經閣藏
本溫故知新書』『明應5年本節用集』『天正18年本節用集』『饅頭屋本節用集』『黑本
本節用集』『易林本節用集』等)とキリシタン辭書(『耶蘇會板落葉集』『日葡辭書』

等)との比較․檢討を通して行った。その結果、一段化の全體的傾向として認められ
る、幾つかの特徵的事實が指摘できたかのように思う。これをまとめると、大略次の
ようである。

①當時の諸古辭書とキリシタン辭書に比べて一段化率(16.7%)が高く、一段化例(38

語73例)が多く見られる。

②動詞の一段化(16.9%)は助動詞の一段化(0%)より早い。

③幸行動詞の一段化例が比較的多く見られる。

④動詞の場合、音節數の多少による一段化の遲速差が認められる中で、就中一音
節動詞の一段化(60.0%)は二音節動詞以上の一段化(16.4%)より進一步した樣相
を見せる。

⑤上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41.2%)は下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14.9%)より早い。

このように本書に見られる一段化の全體的傾向の中で、傾向②③④⑤は日本語史
的事實と大體一致すると思うが、ここで特に注目を引くのは傾向①と⑤である。傾
向①は資料性に問題のある『文明本節用集』を除く、當時の諸古辭書とキリシタン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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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に比べて顯著な優位を見せるとともに單一資料として共時的考察が可能になった
結果、室町時代に州ける一段化の全體的傾向を考察する場合、非常に有益であり、

傾向⑤は上下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の遲速差の考察の場合、問題になる當時もまた
、上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は下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より早いという日本語史的事
實を立證する、重要な絲口を提供してくれるからである。今後はこのような結果に基
づいて、更に當時の東國語資料及び中央語系抄物類との比較を通して室町時代に州
ける二段活用の一段化現象についての全體的考察に重點を置き、よりつっこんだ硏
究を進めたい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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